
코펜하겐=글사진김미은기자

건축센터 디자인뮤지엄 눈길

레고 활용전시 건축투어진행

휴지통 벤치등공공디자인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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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가덴마크코펜하겐공항에도착하자곧바

로짐을찾으러갔다.여느공항처럼이곳역시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의자들이 놓여 있는데, 좀

다른느낌을받았다. 이곳에는공원에서나볼수있

는녹색벤치가나란히놓여있었다. 독특하다싶었

더니사연이있는벤치였다. 100년이넘는역사를자

랑하는코펜하겐의벤치라는설명과함께여행을하

는동안도시곳곳에흩어져있는 2500개의클래식

벤치를경험해보라는문구가적혀있었다.작은아이

디어가여행객의마음을설레게하기에충분했고,나

역시코펜하겐시내를다니며벤치를볼때마다사진

을찍곤했다.

스웨덴,핀란드와함께덴마크역시디자인강국으

로꼽힌다.코펜하겐도심풍경은모던하고실용적인

디자인이 돋보였다. 내가 덴마크에 도착하기 며칠

전,코펜하겐지하철 3호선이개통됐다. 중앙역까지

전철이연결되면서훨씬이동이편리해져사람들로

붐볐다.

코펜하겐 전철역은 스톡홀름이나 헬싱키처럼 넓

지않다. 차량이 3~4량에 불과해역사에는의자등

이놓여있는경우도드물다.새롭게문을연전철역

사의동선은단순하고, 각종사인물들은간결한디

자인이돋보였다. 이런저런설명보다는색깔과기

호등으로모든정보가충분히전달될수있도록디

자인됐다.

코펜하겐의 거리 쓰레기통은 클린 코펜하겐 등

의 문구가 적힌 노란색이 주조를 이룬다. 사람들의

왕래가잦은곳에서는훼손된것도간간히눈에띄었

지만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도심의 상징처럼 보였

다.대부분의유럽국가에있던트램을없애고 자전

거 도시로 거듭난 코펜하겐의 자전거 거치대 역시

단순한디자인이돋보였다.

덴마크디자인뮤지엄은 덴마크 디자인의 역사와

현주소를확인할수있는중요한공간이다. 1900년

대덴마크디자인을이끈카렌클린트와아르네야콥

슨의전용관을비롯해 사람중심의디자인에기여

한폴헤닝센. 핀 율. 베르너판톤등의조명과의자

디자인이눈길을끈다.

매번열리는특별전은뮤지엄의또다른볼거리인

데방문중에는대규모의 바우하우스 100년기념전

열리고있었다.뮤지엄에서가장인상적인건덴마크

를대표하는의자디자인콜렉션이었다.별도의공간

에자리하고있어모르고지나칠뻔한나를나이지

긋한직원이 이끌었다.기능성을가미한실로다양

한의자를구경하는데시간가는줄몰랐다. 직원이

자랑스러워할만했다. 유명한몇몇디자인의의자는

직접앉아서체험도할수있다.

코펜하겐은크리스티안보리궁전, 로젠보르궁전

등역사가담긴오래된건물부터현대의최고건축가

들이설계한첨단건물까지다양한건축물이도시풍

경을만들어가고있다.검은화강암으로만들어진건

물모습이다이아몬드

를닮았다고해 블랙

다이아몬드로불리는

코펜하겐왕립도서관

이나웅장한오페라하

우스는코펜하겐의랜

드마크가된공간으로

방문객의발길이끊이

지않는다.

취재 막바지였던

10월4일에는또하나

의 새로운 아이콘이

문을 열어 화제가 됐

다. 발전소위스키장으로불리는 코펜힐이다. 85

미터m높이로우뚝선열병합발소인아마게르바케

발전소위를스키슬로프와등산길로꾸미는과감한

발상으로 대표 혐오시설을 여가시설로 탈바꿈시킨

사례다.

지난6월왕립도서관바로앞에문을연독특한외

관의 블록스 (BLOX)는코펜하겐의새랜드마크가

됐다. 코펜하겐의 3번째 자전거보행자 전용 다리

릴레랑게브로가7월개통하면서더접근성이좋아

진이곳에는덴마크건축센터(DAC)와덴마크디자

인센터가새롭게둥지를틀었으며거주용아파트도

함께입주해있다.

덴마크건축센터는 덴마크 건축의 과거, 미래, 현

재를볼수있는장소다. 특히새롭게장소를옮기면

서마련한기획전은덴마크뿐아니라전세계가꿈

꾸고지향하는다양한건축컨셉들을실감나게보여

줘눈길을끌었다.메인전시는 지속가능한발전을

목표로한다양한건축물의모형,사진등을만나는

10개의선물전이다.

덴마크하면떠오르는 레고를활용해덴마크최

고의건축그룹 BIG이디자인하고만든, 25개의 전

세계마스터피스건축물은어른뿐아니라아이들이

건축에관심을갖게하는훌륭한기획이었다.또건물

입구에놓인 퍼즐하우스는 시민들이자유롭게자

신만의다양한건축조형을만들어볼수있는이벤트

로눈길을끌었다.

센터에서는또코펜하겐시내를둘러보는두가지

타입의 건축 투어를 진행중이다. A walk

Through Time 은역사적건물과현대적건축물을

둘러보며열린광장과건축의변화를둘러보는투어

다.또하나는 Capital of Cool 이라는타이틀로코

펜하겐의 혁신적인 건축물을 집중적으로 둘러보는

투어다.

DAC의 흥미로운전시와함께전시장을가득메

운학생과어린이들의모습을보며 건축이시민들의

생활과밀접해있다는것을느낄수있었다.

※이기사는지역신문발전기금을지원받았습니다.

도시디자인

행복한도시풍경의완성

<11>덴마크코펜하겐(하)

9제21131호 2019년11월13일수요일기 획

덴마크디자인 건축의과거 현재 미래를만나다

스웨덴스톡홀름 핀란드헬싱키 생활곳곳에자리잡은모던한디자인

코펜하겐과 더불어 취재했던 스웨덴 스톡홀름,

핀란드 헬싱키 역시 단순하고 모던한 디자인들이

생활속곳곳에자리잡고있었다.

주황색헬싱키전철은특히인상적이었다.전철

내부의의자, 내부의사인, 노선도등도모두주황

색을기본으로 일관성있게 통일돼 세련됨이 느껴

졌다특히 2017년연장된전철구간의경우각전

철역마다특성을살린역사디자인과함께휴지통,

의자등은북유럽디자인특유의감성을만끽할수

있다.

신시가지키아스마현대미술관인근의가로등도

눈길을끌었으며최근핫플레이스로떠오른아모

스렉스뮤지엄이나 오디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의

의자나,조명역시눈여겨볼부분들이많다.

스톡홀름왕립도서관은몇년전확장공사를진

행해건물뒷쪽으로건물을신축했다.구관이궁정

이라는웅장함과 옛스러움을 담고 있다면 신관은

유리를적극적으로활용한점이눈에띄는데이곳

역시공간구성뿐아니라휴지통, 조명등이용객

들이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요소들에 디자인적 요

소를입혀눈길을끈다.

그밖에 함마비 하스터드, 로얄 시포트 등 시가

개발한주거지역의경우다양한디자인의건물뿐

아니라공원의벤치, 가로등, 버스 정류장과대기

소, 다양한교통사인물등모두디자인적요소가

돋보인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1 덴마크건축의모든것을만날수있는덴마

크디자인센터의 하우스퍼즐 공간에서어린

이가대형퍼즐을이용해조형물을만들어보고

있다.

2 덴마크디자인뮤지엄의의자컬렉션

3 덴마크건축센터에서만난로고로만든건

축물,

2


